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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의회단식농성돌입에즈음한민변연대성명]

10·29 이태원 참사진실규명을위한특별법을조속히제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길이자, 유가족들의소망이며, 그것이 곧 국가의책무임을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상황은 참사 당시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못하고있다.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수 차례에 걸친 추모제와

릴레이 행진, 국회 앞 집중농성을 통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은 멀어지고 말단의 참사 책임자들조차일상으로돌아오는참담한현실을우리는

목격하고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곡기까지 끊어가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여당을, 오만한 정권을, 무기력한 야당을엄중히꾸짖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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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임은비통한심정으로다음과같이촉구한다.

여당이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이 진심이었다면,

진실규명이 아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시간을 벌어온 것이 아니라면, 부디

초심으로돌아가유가족들의피눈물을바라보라. 끝까지 권력눈치보기로일관하며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면 부끄러움을 넘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진실규명을향한여당의분명한태도변화를촉구한다.

8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소재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비극적 참사를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오만한 정권에도 촉구한다. 유가족들은 애끊는 고통의 와중에도 곡기까지

끊어가며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가족의 원통한 희생을 밑거름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 애가 끊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희생자들과 국민 앞에 안전한 사회를만들겠다고한약속을반드시실천하라.

그것이 국가의기본적인책무이다.

마지막으로야당의원들에게도촉구한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할 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해서특별법제정의

길을 찾으라. 만약 여당이 끝내 법 제정에동의하지않는다면신속처리안건지정을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과 분발을 다해 국민의 대표로선출된본디뜻을저버리지않기를간곡히

호소하는바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다. 우리는 모두 우연히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우연히 그날그자리에없었을뿐임을잊어서는안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벼랑 끝에 선유가족들의이간절한외침이헛되지않도록

끝까지함께연대하며, 특별법 제정을촉구해나갈것이다.

2023. 6.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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